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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6. (일) 11:00

2026. 7. 27.(월) 조간
배포 2026. 7. 24.(금) 16:00

농식품부, 홍콩과 닭고기 등 수출 재개 협상 완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출 중단되었던 36개 시·군 수출 가능
 - 신선 축산물 수출 확대 기대,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7월 20일자로 

우리나라 닭고기, 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 재개를 위한 검역

협상이 완료되어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은 작년 6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발생 시·군 단위로 중단되었으나,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의 방역 

상황이 해제된 2026년 3월부터 신속한 수출 재개를 위해 홍콩 정부(식품

환경위생서)와 수출 재개를 위한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 타결로 그간 홍콩 수출이 중단되었던 36개* 시·군 모두 다시 

수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홍콩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닭고기 46개소 등)

에서 생산된 가금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거쳐 바로 수출할 수 

있고, 신규로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을 신청

하면 된다.

  * 36개 시·군 : 세종, 광주, 경기 5개 시·군(안성, 파주, 평택, 포천, 화성), 충북 7(괴산,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진천, 충주), 충남 7(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예산, 천안), 전북 5(고창, 김제, 

남원, 익산, 장수), 전남 6(강진, 곡성, 구례, 나주, 무안, 영암), 경북 2(봉화, 성주), 경남 2(거창,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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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박상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성과로 우리나라 신선 가금

제품의 홍콩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국가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과거 가금제품 홍콩 수출실적(‘24) : 닭고기 35톤 7만불, 계란 1,846만개 326만불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실 책임자 과  장 이수현 (044-201-2071)

검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제민 (044-201-2072)


